
'한줌� 측근'뿐인� 사장에게� 미래는� 없다

9월 조직개편과 인사가 끝났다.  
일단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단번에 드는 의문은 이것이다. 
‘이 회사에서 사장이 제대로 아는 직원의 수가 과연 10명은 넘는 걸까’

지난 6월, 임기 3년차 시작에 단행한 조직과 인사를 두고, 우리는 “한용길 사장, 이대로는 연임 불가”라는 
평가를 내렸었다. 
사측은 이런 평가를 9월 조직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기다렸다. 

결과는 황당 그 자체다.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인사에 달라진 게 없다. 
노사TF의 결과물 중 하나로 제안된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직 신설,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갈 신임 미디어본
부장과 디지털미디어센터 인사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정책과 전략을 이끌어갈 핵심 포스트에 결국 그 인물
이 다시 그 인물, 그 자리에 다시 그 사람이다. 
한줌의 측근 말고는 사장에게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장의 생각은 셋 중 하나다. 
1. 이만하면 잘해왔다고 생각하거나
2. 부족하지만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고 여기거나
3. 그들이 아니면 내 연임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1은 몰상식한 일이다.
3은 개인의 입지를 위해 회사의 미래를 저당 잡겠다는 것이니, 부도덕한 일이다. 
1,3은 즉시 탄핵감이 되고도 남는다.

그게 아니라면 2인데, 이것은 무능한 일이다. 
“사장이 이 회사에서 아는 평직원 수는 열손가락”이라는 조롱 섞인 비난이 여기서 나온다.
경영 능력의 핵심인 인적 네트워크와 장악력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평가, 원칙과 전략이 아닌 친소관
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비판, 한마디로 CBS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사장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다. 
이처럼 한줌의 측근 인력에서만 핵심 인사가 맴도는 것이  적체된 인력, 묻혀있는 인재가 많은 상황을 무
시할 만큼 이 회사에 가장 적절한 인사였음을 실제 역할과 결과를 통해 증명하는 것뿐이다. 
최종 평가가 내려질 시간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현 사장은 셋 중 하나다. 
몰상식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무능하거나.
이 결론이 확인되는 순간, 노조는 단호히 사장 연임 반대에 나설 것이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노조가 하는 
약속이다. 

(‘조직개편’ 문제도 심각하다. 이것은 지면 관계상 추가 성명으로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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